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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5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12) 일광견뢰도가 낮은 커튼

☐ 일광 견뢰도가 낮은 커튼 

해설)

∘ 2매 한 벌의 커튼을 클리닝 후 양쪽으로 열리는 중앙이 폭 약 l0 cm 정도의 

세로띠 모양으로 퇴색되어 있었음. 커튼을 쳤을 때에 중앙 부분이 띠 모양으

로 퇴색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각 부분과의 색 차이를 시각적으로 대비해 보

았음.

∘ 우선, 천 겉의 퇴색 부분인 단의 중앙부분은 다른 겉 부분과 비교해 퇴색되어 

있지만, 위로 갈수록 색이 진해져 맨 윗부분에서는 다른 겉 부분과 차이가 없

음. 또 퇴색의 특징으로서 커튼의 단으로부터 최초 접힌 부분을 따라서, 위로

부터 아래로 향해서 서서히 퇴색이 발생되어 있음. 다음에 퇴색한 단 부분의 

뒤편을 다른 천 뒤편과 비교해 보면 겉이 퇴색되어 있는 것과는 반대로 다른 

천 뒤편보다 퇴색이 적어 보임.

∘ 이상으로부터 이 현상은 뒤편 위쪽으로부터 빛에 의한 퇴색이라 할 수 있음. 

전체를 침지하는 클리닝 세정 공정에서는 천의 한 면에만 영향을 줄 수 없음.



KOTITI Webzine  TS 기술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ol.14 No.22

KOTITI 연구개발본부 정보교육지원팀 2

  통상 커튼은 양끝의 천의 겉이 외측에 향하도록 꺾어지기 때문에 중앙에 해

당되는 겉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직사광선을 받게 됨. 또 반대로 단 안 부분

은 다른 뒷부분보다 빛을 받기 어려워짐.  

∘ 모든 염색물은 자외선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퇴색되는 성질이 있음. 

실제로 일정한 기간 걸려 있는 커튼 대부분이 이처럼 중앙에 해당하는 단 부

분만 퇴색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. 클리닝 후에 눈에 띄는 것은 전체에 오

염되어 있던 것이 제거되어 색 차이가 선명히 나타나기 때문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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